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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ttitudes of male baby boomer toward holistic health using 
Q-methodology. Methods: Q-methodology is analysed through the subjectivity of each type of attitudes. Thirty-five 
q-statements were selected from a total of 145 statements. These statements were categorized into six areas  
(Physical, psychological, spiritual, work and leisure, love and friendship, culture). The recruited P-sample consisted 
of thirty-four male baby boomers from one town and two cities. The 35 selected Q-statements from each of 35 partic-
ipants were classified into the shape of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using the PQMethod Program 2.11. Results: Four types of male baby boomer attitudes towards holistic health were 
identified. The first is a relationship oriented-marital relationship oriented type, the second type is an economic ori-
ented-job seeking type, the third type is a nature friendly oriented-independent living type, and the fourth type is health 
oriented-physical health seeking typ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different approaches to 
holistic health promotion program c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four types of holistic health attitudes among 
baby boom generation mal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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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베이비붐세대는 일본에서는 1947년에서 1949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

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하며 이 세대에 포함된 사람들

은 미국의 신사회 주도계층으로 성해방과 반전운동, 록음악 등 

사회 ․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1].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

는 한국전쟁 후 경제적 ․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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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신은정·박경란 등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

되는 시점인 1963년까지 태어난 집단이다[1,2]. 이 중 베이비붐 

남성들은 1970~80년대 체계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

로 교육 및 건강수준이 높고,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시기에 다양

한 산업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일꾼으로[1-3], 인터넷 

보급과 같은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

경에 적응을 한 사람들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 조정 및 정리 

해고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 

․ 경제 ․ 문화적 변화를 경험[1,2,4]하면서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

성공적 요구가 매우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5]. 이들은 합리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의식을 보유하고 있음으

로써 최근 소비, 여가, 문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

라 일의 경쟁과 속도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생활 속에서 자기만

족적 삶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6].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세대 가구주들인 남성

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금융 ․ 복지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 상

황에 대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였으

며,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도 20.2%에 달해 노

후 준비가 미흡한 베이비붐세대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7]. 

또한 2010년도부터 712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

붐세대들의 은퇴가 시작[2,3]되었으나 이들의 남아있는 노년

기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은 미

흡한 실정이며,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8].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건강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긍정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

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전인건강(holistic health)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통합시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

신, 사회 ․ 문화적, 영적 건강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삶

의 방식이다[9]. Myers, Luecht와 Sweeney [10]는 전인건강

을 영성(spirituality), 자기조절(self), 일(work)과 여가활동

(leisure), 우정(relationships) 및 사랑(love)이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5가지 삶의 과제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구체적이고 전

체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역동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s)이

라고 하였다. 즉, 신체적, 정서적, 영적 부분들이 상호 영향을 미

치는 통합된 존재로서 자신, 이웃,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

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전인적 인간은[11] 높은 신체적 ․ 인지적 

수준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아상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과

정을 겪음으로써 노년기 위기를 무사히 잘 넘길 것이다. 따라

서 고령화에 대한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로서는 불

명확한 사회적 안정망과 열악한 노후 환경으로 증가되는 정서

적 불안감 속에서 새로운 노인 문화를 형성하게 될 베이비붐세

대 남성들이 가진 전인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을 이해하여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남은 생에 대한 긍

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내적인 조화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삶

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베이비붐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살펴보면, 미

국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의 

건강서비스 요구도 파악을 위한 사례연구[12], 전인건강 요구

에 따른 전문간호시설[13],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전략

[14]과 전인건강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10] 등 전인건강

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서는 여가라이프스타일과 생성감[6],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

인[2,3], 삶의 만족도[4], 경제활동과 일자리정책[15] 등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맞추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

다. 하지만, 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은퇴 후 

일 중심이었던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경

우 더 크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고 이들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문화적 ․ 영적 건강증진을 위한 총체적으로 접근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전인건강에 대해 베이비붐세대 남성들 각 개인의 관점을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통적 견해를 갖

는 사람들의 특성을 찾아내 이들의 태도를 유형화함으로써 자

살과 같은 위기의 노년을 맞이하기 전에 그 유형에 따른 전인건

강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간호요구의 유형별 맞춤 전략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

인건강에 대한 태도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를 유형화한다.

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관한 주관적인 태도

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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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관한 태도 유

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현상에 대한 주관

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과정

1) Q 모집단(Q-Population)의 구성

본 연구에서의 Q 진술문을 구성하기 위하여 구술형과 추출

형 및 비구조화형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개별심층면담과 문헌

고찰을 통해 Q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개별심층면담 대상자는 

베이비붐세대에 속하는 52~60세의 남성으로 교육수준(고등

학교/대학교/대학원), 결혼유무, 직업(전문 ․ 관리직/서비스

직/기술 ․ 생산노무직/무직), 월 소득(200만원 이하/400~600

만원/600만원 이상), 종교유무, 자녀유무, 주거 지역(농촌/도

시)을 고려하여 총 7명을 임의표출(accidental sampling)하

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5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 연구

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을 실시하

였으며, 약 60~90분가량, 평균 2~3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

담 시 특정한 양식 없이 전인건강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가 자

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주도하지 않는 중립적인 자

세를 취하였으나 자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전인건강

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인건강은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인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인건강을 향상시키기 위

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등의 개방형질문을 하였으며, 

면담 대상자들에게 연구 종료 시에 면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폐기됨을 알려주고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모두 필사

하였다. 개별심층면담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인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들[9,10,13,16,17]을 참조하였다. 

또한 진술문 구성 영역을 Myers, Luecht와 Sweeney [10]의 

전인건강 분류를 참고하여 신체, 심리, 일과 여가, 우정 및 사

랑, 문화, 영성 등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총 145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2) Q 표본(Q-Sample)의 선정

Q 표본 선정을 위하여 1차로 추출된 145개의 Q 모집단을 반복

하여 읽고 공통적인 의미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Myers, Luecht와 Sweeney [10]의 전인건강 분류를 참고하여 신

체, 심리, 일과 여가, 우정 및 사랑, 문화, 영성 등 6개의 영역으로 분

류하고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결정된 범주의 주제를 가장 잘 대표

한다고 생각되거나 변별성이 높은 상이한 의미를 나타낸 진술

문을 연구자가 선택 한 후 Q 방법론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행

정학과 교수 1인과 정신간호학 교수 2인, 지역사회간호학 교

수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결과 내용타당도지

수(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90 이상으로 수용할만

한 범위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번의 수정 ․ 보완 과

정을 걸쳐 신체영역 8문항(진술문 6, 7, 8, 9, 10, 11, 28, 32), 심

리영역 7문항(진술문 12, 16, 18, 23, 24, 26, 29), 일과 여가영

역 9문항(진술문 1, 2, 3, 4, 5, 25, 27, 33, 34), 사랑과 우정영역 4

문항(진술문 13, 17, 19, 30), 문화영역 2문항(진술문 14, 22), 영성영

역 5문항(진술문 15, 20, 21, 31, 35)이 추출되어 총 35개의 Q 표본

을 선정하였다. 

3) P 표본(P-Sample)의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P표본 선정기준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 남성들로써, 교육수준, 결혼유무, 직

업, 월 소득, 종교유무, 자녀유무, 등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2개의 도시와 1개의 

군에 있는 베이비붐세대 남성 34명을 편의표집 하였고 국문 해

독 및 자기표현이 가능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시행

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를 승낙한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4) Q 표본의 분류(Q-Sorting)

본 연구의 Q표본 분류 수집기간은 2015년 2월 20일부터 4

월 30일까지로, 조용한 장소에서 연구자와 대상자가 1대 1로 

시행하였으며, 대상자 1인당 Q 분류 소요시간은 45분에서 1

시간 정도이었다. 최종 선정된 Q 표본으로 만든 Q 카드 35개

를 주고, Q 표본의 분포도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동의(+), 중립(0), 반대(-)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도록 

하였다(1차 분류). 이후동의(반대)한 진술문 중에서 가장 동

의(반대)하는 것부터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하도

록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즉, 동의와 반

대를 다시 분류하여 동의 +4에 2개, +3에 4개, +2에 5개, +1에 

7개, 반대 -4에 2개, -3에 4개, -2에 5개, -1에 7개로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중립(0)에 9개를 분포하도록 하였다(2차 분류). 그 

후 실시한 카드 배치와 Q 소트 분포의 모양의 동일성을 점검

한 후 P 표본에게 자유롭게 변경할 기회를 주었다. 또한 Q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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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igen Values, Total Variance, and Correlation among Types (N=28)

Variables Categories Relationship 
oriented

Economic 
oriented

Natural harmony 
oriented

Health 
oriented

Eigen value 9.20 13.64 7.77 9.97

Total variance Variance (%)
Cumulative (%)

19
19

12
31

13
44

9
53

Correlation 
among types

Relationship oriented
Economic oriented
Natural harmony oriented
Health oriented

1.000
 .224
 .508
 .378

1.000
 .126 
 .326

1.000
 .449 1.000

본의 분류가 끝난 후 대상자에게 강하게 동의하는 (+4)문항과 

강하게 반대하는 (-4)문항 의 양 극단에 강제 분포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후속진술을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작성하

도록 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국립 B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IRB (2014-007) 승인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위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들에게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면담의 진행과정, 면담내용

과 시간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과정에서의 비밀유지와 익

명성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또한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이유

를 설명하고, 녹음된 파일과 기록은 연구 종료와 동시에 파기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담내용은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참여 의사를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서면으로 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제공하여 서명하게 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QMethod 프로그램 2.11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 진술문의 항목은 Varimax factor 

loading 회전법과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 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 최적의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 이상

을 기준으로 요인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였으며 산출된 결과 가

운데 각 유형 간 상관관계가 낮으며, 요인 간 독립성이 높고, 고

유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최종 4개의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연 구 결 과

1. Q 유형의 형성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Q 

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이 추출되었다. 4개의 유형은 전

체 변량의 53%를 설명하였다. 각 유형별 변량을 보면 제1유형

이 19%, 제2유형이 12%, 제3유형이 13%, 제4유형이 9%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4개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

여주는 것으로 제1유형과 제3유형이 상관계수는 .508, 제2유

형과 제3유형의 상관계수가 .126으로 각 유형의 상관관계가 중

간정도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Table 1). 각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인자가중치(factor weight)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제1유형이 10명, 제2유형이 5명, 제3유형이 7명, 제4유형이 6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의미한 적재값을 보이지 않는 6명의 

대상자는 무효사례(null case)로 처리하였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2. 유형별 특성

1) 제1유형: 관계지향 - 부부관계 중시형

제1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전체 10명으로 연령은 54세

가 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55세 이상으로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 9명(90.0%), 직업

은 전문직종사자 3명(30.0%), 자영업종사자 2명(20%)이었다. 

직업만족도는 5명(50.0%)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7명(70.0%)이었다. 종교는 유교가 5명

(50.0%)이었으며, 심리적 대처교육을 원하는 대상자가 7명



Vol. 28 No. 5, 2016 505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태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s by Types (N=28)

Type ID Factor 
weights

Age
(yea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Occupation Satisfaction of 

occupation

Monthly 
income

(10,000 won)
Religion Children

Psychological 
coping 

education

Type 1
(n=10)

1
2
3
5
7
8
13
25
27
31

0.7174
0.6580
0.7070
0.7014
0.6633
0.6553
0.5619
0.6097
0.6093
0.4685

56
57
60
54
55
57
58
55
56
59

Graduates school 
Graduates school
Graduates school
Graduates school
Graduates school
Graduates school
Graduates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University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Profession
Self-employment

Office worker
Profession

Service
Self-employment

Profession
 Production worker

Public official
Engineer

Satisfied
Average

Very satisfied
Satisfied
Average
Average
Average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600
≥200
≥600
≥500
≥200
≥400
≥500
≥600
≥400
≥200

No
Yes
Yes
Yes

None
None
Yes

None
Yes

Non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Want
Want
Want
Want
Want

Unwilling
Want

Unwilling
Unwilling

Want

Type 2
(n=5)

6
11
16
17
24

0.5274
0.5814
0.9373
0.9373
0.5119

54
53
55
57
52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High schoo1

Married
Married
Divorce
Married
Married

Public official
Self-employment

 Production worker
 Production worker
 Production worker

Very satisfied
Average

Very dissatisfied
Satisfied
Average

≥200
≥200
＜200
≥400
＜600

Yes
None
None
Yes

None

Yes
Yes
Yes
Yes
Yes

Want
Ambivalent
Ambivalent

Want
Ambivalent

Type 3
(n=7)

10
15
18
21
30
32
34

0.6885
0.6370
0.5559
0.5263
0.4779
0.6227
0.4536

59
58
52
60
60
57
59

Graduates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High school
High school
High school
High school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Inoccupation
Office worker

Profession
Office worker

Engineer
Inoccupation

 Production worker

Average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Average
Average
Satisfied

＜200
≥300
≥400
＜200
≥200
≥200
≥400

Yes
Yes
Yes
Yes

None
Non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mbivalent
Want
Want
Want

Unwilling
Ambivalent
Unwilling

Type 4
(n=6)

4
9
20
23
26
28

0.7096
0.5568
0.6207
0.6960
0.5046
0.5065

55
55
59
52
57
56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High school
High school
High school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Profession
Self-employment

Profession
 Production worker
 Production worker

Public official

Average
Satisfied
Average
Satisfied
Satisfied

Dissatisfied

≥600
≥300
≥300
＜600
＜400
≥400

None
None
Yes
Yes

None
None

Yes
Yes
Yes
Yes
Yes
Yes

Ambivalent
Want

Ambivalent
Want

Unwilling
Want

(70.0%)이었다(Table 2).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배우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Z

점수=1.97)과 운동(Z=1.63)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과 

여가활동의 균형(Z=1.55)과 매사에 감사해하는 마음(Z=1.45), 

배우자의 건강(Z=1.11)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하지

만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Z=-2.33)과 안정

적인 소득원을 창출해주는 정부의 시스템(Z=-1.50), 길어진 노

년기에 대한 두려움(Z=-1.28), 자신의 존재가치 저하에 대한 

서글픔(Z=-1.16), 가족을 평생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편안해 질 수 없다(Z=-1.03)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를 하였다

(Table 3). 이러한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로 

견해 상의 차이가 큰 문항은 ‘배우자와의 원활한 의사사통’, ‘일

과 여가활동의 균형’, ‘매사에 감사해하는 마음’이었으며, 부정

적인 동의로 차이가 큰 문항은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

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 ‘산업화시대에 기여한 우리들의 공로

를 젊은 세대들의 인정’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 유형의 특성을 후속 진술을 통해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인

자가중치 보인 1번 대상자는 ‘배우자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

께 했으며 남은 생도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와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죽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으로 배우고 싶다’, ‘개인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가족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진정 행복할 

것이다’라고 표명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3번의 

대상자는 ‘평소에 아내와 함께 운동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웃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그 이외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후속진술에는 

‘배우자는 남은 인생에서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

러므로 그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므로 타인의 존경보

다 가족의 존경이 더 중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시

간이 많아지므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

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제1유형은 전인건강을 배우자

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의 느낌을 교감하

고, 은퇴나 실직 등의 힘든 현실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고, 젊은 시절에 함께하지 못한 취미 및 여가 생활의 공유를 

통해 남아있는 결혼생활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누구보다도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기위해 배우자의 

작은 행동과 마음에도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자신들의 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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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Q-Sort Values and Z-Scores for Each Statement (N=28)

Q-Statement
Factor Q-sort value/Z-scor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1. Working in later years is one key to maintaining holistic health. 2 1.01 3 1.45 0 -0.05 -1 -0.37
2. I want to live life my way for the sake of holistic health. 1 0.55 2 1.02 3 1.08 3 1.48
3. For holistic health, it is essential to reflect on past years rather than to take on new 

challenges from the present.
-2 -0.82 3 1.28 -1 -0.83 0 -0.04

4. A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life helps with staying healthy. 3 1.55 1 0.53 -1 -0.14 2 0.75
5. A job guaranteed till retirement age is preferred to work with short retirement age, 

despite of high salary.
-1 -0.78 0 0.02 2 1.03 0 0.22

6. It is better to live life as long as it lasts, without worrying too much about health. -2 -0.60 -4 -1.85 -4 -2.03 -2 -1.14
7. Living in a quiet private residence helps maintaining holistic health better than 

living in a city apartment.
-1 -0.56 1 0.40 0 -0.08 3 1.44

8. Exercising is mandatory for holistic health. 4 1.63 2 0.82 2 0.95 4 1.75
9. Regular consumption of dietary supplements helps with staying healthy. -1 -0.77 -1 -0.37 1 0.36 1 0.27

10. It is good for the health to stop drinking alcohol and smoking cigarettes. 0 -0.36 -2 -0.93 3 1.33 -1 -0.35
11. The health of my spouse is an important element in maintaining my own wellness. 3 1.11 2 1.01 1 0.44 4 1.87
12. The sense of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family makes it hard to feel comfortable. -3 -1.03 3 1.34 -2 -1.10 0 -0.24
13. Regular meet ups with old friends at reunions makes one happy. 0 -0.37 2 0.90 -2 -0.92 -3 -1.25
14. The traditional culture of South Korea makes people more comfortable than the 

modern culture.
-1 -0.56 -4 -1.86 -1 -0.48 -2 -1.08

15. A happy life is already determined at birth. -4 -2.33 -3 -1.47 -3 -1.12 -4 -2.06
16. Being grateful for everything brings good fortune. 3 1.45 -2 -0.80 2 0.92 2 0.59
17. It is positive to maintain romantic feelings for the other sex, whether for a spouse 

or someone else.
1 0.63 -2 -0.91 0 0.17 1 0.49

18. A prolonged period of senescence is terrifying. -3 -1.28 4 1.63 -3 -1.38 0 -0.23
19. It is more important to have respect from one’s family than from others. 0 0.13 0 -0.02 1 0.61 1 0.53
20. Holistic health can be achieved by confronting and accepting any difficulty. 1 0.46 -2 -0.99 -1 -0.23 -1 -0.38
21. Holistic health can be achieved by having insight into my self-identity. 2 0.94 -3 -1.32 0 -0.04 -2 -0.43
22. It is hard to embrace the constant changes in various social phenomena. -2 -0.85 -1 -0.55 -3 -1.16 -3 -1.33
23. I am sad because it feels like my presence is becoming less significant. -3 -1.16 -1 -0.48 -2 -0.90 0 -0.11
24. I would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o recognize our contribution to 

industrialization.
-2 -0.82 1 0.44 0 0.00 3 1.33

25. It would be convenient if the government could build a system capable of 
generating a stable source of income. 

-4 -1.50 0 -0.08 -2 -0.83 -1 -0.27

26. Developing the ability to stay well when left alone is required for holistic health. 1 0.60 1 0.53 4 1.64 0 0.03
27. It is possible to gain considerable self-esteem by talent donation or volunteering, 

even without low or no income.
0 0.14 0 0.02 -1 -0.46 2 1.07

28. One cannot be happy without fulfillment of sexual desire. -1 -0.53 -3 -1.53 0 0.01 0 0.05
29. It is better to have the right to choose to embrace death over life extension when 

diagnosed with an untreatable disease.
0 -0.34 -1 -0.37 0 -0.03 2 1.17

30. Amicable communication with the spouse is important for holistic health. 4 1.97 0 0.12 1 0.61 1 0.26
31. Some kind of religion is required to maintain a happy life. 0 0.00 -1 -0.53 2 1.05 -3 -1.61
32. Physical and mental health can be acquired by being harmonious with nature. 2 0.85 0 0.11 4 1.82 1 0.28
33. Having professional knowledge or skills is an important condition for a happy life. 0 0.03 0 0.01 1 0.23 -2 -0.58
34. Financial capability is an important element of holistic health. 1 0.78 4 1.86 3 1.56 -1 -0.26
35. Since everybody dies, it is essential to know about well-dying. 2 0.81 1 0.58 -4 -2.05 -4 -1.83



Vol. 28 No. 5, 2016 507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태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집단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1유형은 배우자와의 원

만한 관계를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영적으로 조화된 삶[9]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관계지향-부부관계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경제력지향 ․ 일자리 추구형

제2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전체 5명으로 55세 이상이 

2명(40.0%), 기혼이 4명(80.0%), 자녀가 있는 대상자는 5명

(100.0%)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4명(80.0%), 직업은 생

산노무직이 3명(60.0%)이었다. 직업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각 1명(20.0%), 보통이 2명(40.0 

%)이었으며, 월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2명(40.0%), 200만원 

미만이 1명(20%)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3명(60.0%)이었고, 심

리적 대처교육을 원하는 대상자가 2명(40.0%)이었다(Table 2).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전인건강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

력(Z=1.86)이 중요하므로 길어지는 노년기가 두려울(Z=1.63) 

뿐 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Z=1.45)가 꼭 필

요하고 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감(Z= 

1.34)이 남아 있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삶을 되돌아보

는 시간(Z=1.28)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

국문화에 대한 편안함(Z=-1.86), 건강에 대한 무관심(Z=-1.85), 

성욕 충족(Z=-1.53), 행복결정론(Z=-1.47), 자신에 대한 통찰

력(Z=-1.32) 등에는 강력히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Table 3). 

이러한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로 견해 상의 

차이가 큰 항목은 ‘길어지는 노년기에 대한 두려움’, ‘가족을 부

양에 대한 책임감’,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동의로 차이를 표명한 항목은 ‘전통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편안함’과 ‘성욕 충족’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 유형의 특성을 후속 진술을 통해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인

자가중치를 보인 16번과 17번 대상자는 ‘사는 것이 바빠서 전

인건강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옛날에도 가장들은 가족들을 

책임지기위해 많이 힘들었다’, ‘노년이 길어지면 경제활동이 

힘들어진다. 능력과 기회가 감소되는데 수명만 느는 것은 끔찍

한 일이다’, ‘경제상태가 좋아 노후에도 지금처럼 생활 할 수 있

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필

요하다’, ‘경제력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11번 대상자는 ‘삶에 얽매이지 않고 

전인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의 대상자들은 ‘하루 종일 노는 것은 허무하고 악

몽과 같으므로 노후에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가 없

다면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제일 좋다’.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므

로 제2유형은 스스로를 일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한 세대로 

인정하고, 길어진 수명으로 인한 노부모 부양과 고학년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한 자녀들의 늦은 독립으로 인한 이중적 부양

책임, 구체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계획 없이 퇴직 후 수입과 지

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변의 동료나 친지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전인건강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돈, 즉 경제력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

람들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2유형은 스스로를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소유한 가장으로 간주하

고, 경제적 능력이 개인의 삶을 풍부하고 조화롭게 가꾸어가는 

적극적인 과정[17]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태도를 보여 ‘경제

력지향-일자리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자연친화지향 ․ 독립적 생활 유지형

제3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전체 7명으로 모두 기혼의 자

녀가 있었으며, 55세 이상이 6명(85.7%)이었다. 학력은 고등학

교 졸업이 5명(71.4%), 직업은 관리직 종사자와 무직이 각 2명

(28.6%), 전문직, 엔지니어, 생산노무직이 각 1명(14.3%)이었

다.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 4명(57.1%), 보통이다 3명(42.9%)

이었으며, 월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2명(28.6%), 200만 원 미

만이 2명(28.6%)이었다. 종교는 유교가 5명(71.4%)이었고, 심

리적 대처교육을 원하는 대상자가 3명(42.9%), 양가감정이다 

2명(28.6%), 원하지 않는다 2명(28.6%)이었다(Table 2).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전인건강의 실천요인으로 자연

(Z=1.82)과 혼자 남았을 때 잘 지내는 능력(Z=1.64), 경제력

(Z=1.56), 금주와 금연(Z=1.33),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Z= 

1.08)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잘 죽는 것(Well- 

dying)을 아는 것(Z=-2.05)과 건강에 대한 과대한 관심(Z= 

-2.03), 길어지는 노년기에 대한 두려움(Z=-1.38), 변화하는 사

회문화 현상에 대한 부적응(Z=-1.16), 행복결정론(Z=-1.12)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정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Table 3). 이러

한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로 견해 상의 차이

가 큰 항목은 ‘자연과 함께 하는 것’, ‘혼자 남았을 때에도 잘 지

낼 수 있는 능력’, ‘금주와 금연’ 순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

적인 동의로 차이를 표명한 항목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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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부의 시스템’과 ‘일과 여가활동의 균형’이었다(Table 4). 

이 유형의 특성을 후속 진술을 통해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인

자가중치를 보인 10번 대상자은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할 때 건

강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노후에 귀촌을 하는 이유도 인간의 본

성인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원주택은 건강한 자연환경과 도시와의 근접성을 함께 가지

고 있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15번 대상자는 ‘노후에 자연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과 생활기반이 마련된다면 질병도 고칠 수 있

을 것 같고 마음도 편안해 질 것 같다’, ‘건강에 너무 신경을 쓰

지 않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즐겁게 살아야 마

음이 건강하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였

다. 그 외 대상자들은 ‘자연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므로 

노년이 길어져도 두렵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의 소중함

을 느낀다’, ‘자연과 함께인 것은 심신의 편안함에 중요한 요소

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3유형은 전인건강은 인간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에서 비롯되며, 단순한 환경적 자원이 아니

라 개인의 긍정적인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심리적 ․ 정서적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인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집단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3유형은 인간은 신체적 

․ 정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쾌적성

과 편리성을 갖춘 주거공간에서 자연과 더불어 심신이 조화를 

이룬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자연친화지

향 ․ 독립적 생활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4) 제4유형: 건강지향 ․ 신체건강 추구형

제4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전체 6명으로 연령이 55세 이

상인 대상자가 5명(83.3%)이었으며, 6명(100%) 모두 기혼이

며 자녀가 있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각 3

명(50.0%)이었고, 직업은 전문직과 생산노무직이 각 2명(33.3 

%), 자영업과 사무직이 각 1명(16.7)이었다. 직업만족도는 만

족한다 3명(50.0%), 보통 2명(33.3%), 불만족 1명(16.6%)이었

으며, 월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4명(66.7%)이었다. 종교는 무

교가 4명(66.7%), 심리적 대처교육을 원하는 대상자가 3명

(50.0%), 양가감정 2명(33.3%), 원하지 않는다 1명(16.6%)이

었다(Table 2).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전인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건강

(Z=1.87), 운동(Z=1.75), 하고 싶은 것을 추구(Z=1.48)하면서 

조용한 전원에서 생활하는 것(Z=1.44)이라고 하였으며, 젊은 

세대들로부터 산업화의 주역으로 인정받음(Z=1.33)이라고 하

였다. 이와 반대로 행복결정론(Z=-2.06)’, ‘잘 죽는 것(well- 

dying)에 대해 아는 것(Z=-1.83)’, ‘종교를 가지는 것(Z=-1.61)’, 

‘변화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부적응(Z=-1.33)’, ‘친구들과의 정

기적인 만남(Z=-1.08)’ 등에는 강력히 부정하는 태도를 나타

내었다(Table 3). 이러한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로 견해 상의 차이가 큰 항목은 ‘배우자의 건강’, ‘조용한 

전원생활’, ‘젊은 세대들로부터 산업화의 주역으로 인정받음’ 

순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동의로 차이를 표명한 항목

은 ‘종교를 가지는 것’, ‘전통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편안함’, ‘전

문지식과 기술’로 나타났다(Table 4).

이 유형의 특성을 후속 진술을 통해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인

자가중치를 보인 4번 대상자는 ‘노후에는 경제력도 중요하지

만 건강이 최고다. 특히, 배우자와 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하다면 쓸모없는 지출이 없어 가정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23번 대상

자는 ‘건강과 행복은 일치가 되므로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써

야 한다’, ‘인간의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편리한 도시 생활보다

는 자연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골생활이 훨씬 좋겠지만 병원도 

쉽게 가고, 물건도 쉽게 살 수 있는 도시생활이 더 좋다. 늙어서

는 몸이 불편하니 모든 시설에 대한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한 도

시가 더 낫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 이외에 대상자들은 ‘공해

가 심해서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나빠지는데 스

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 ‘신체적 활동량이 줄어서 비만과 성

인병이 증가하는데,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운동

은 꼭 필요하다’, ‘나를 믿고 따라주는 배우자의 건강도 매우 중

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4유형은 전인건강을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쇠퇴를 자각하고 자신과 배우자

의 건강을 스스로 챙겨 만성질환의 발병으로부터 나타나는 불

안감,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금주와 금연 등의 신체적 건강증진 행위를 지

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줄어드는 의료비만큼 여행, 취미활동과 

같은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4유형은 일상생활 속에

서 실천하는 건강증진 행위가 개인의 내적 자원을 강화시켜 기

본적인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

다는 태도를 보여 ‘건강지향-신체건강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 간의 일치 항목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태도에 관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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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inguishing Statements for Each Type† (N=28)

Type Item Q-Statement Factor 
Q-sort value Z-score

Type 1 30 Amicable communication with the spouse is important for holistic health. 4 1.97**

4 A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life helps with staying healthy. 3 1.55**

16 Being grateful for everything brings good fortune. 3 1.45*

24 I would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o recognize our contribution to industrialization. -2 -0.82**

25 It would be convenient if the government could build a system capable of generating a 
stable source of income.

-4 -1.50**

Type 2 18 A prolonged period of senescence is terrifying. 4 1.63**

12 The sense of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family makes it hard to feel comfortable. 3 1.34**

3 For holistic health, it is essential to reflect on past years rather than
to take on new challenges from the present.

3 1.28**

21 True holistic health can be achieved by having insight into my self-identity. -3 -1.32**

28 One cannot be happy without fulfillment of sexual desire. -3 -1.53**

14 The traditional culture of South Korea makes people more comfortable than the modern 
culture.

-4 -1.86**

Type 3 32 Physical and mental health can be acquired by being together with nature. 4 1.82**

26 Developing the ability to stay well when left alone is required for holistic health. 4 1.64**

10 It is good for the health to stop drinking alcohol and smoking cigarettes. 3 1.33**

4  A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life helps with staying healthy. -1 -0.14*

25 It would be convenient if the government could build a system capable of generating a 
stable source of income.

-2 -0.83*

Type 4 11 The health of my spouse is an important element in maintaining my own holistic health. 4 1.87**

7 Living in a quiet private residence helps maintaining holistic health better than living in 
a city apartment.

3 1.44**

24 I would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o recognize our contribution to industrialization 3 1.33**

33 Having professional knowledge or skills is an important condition for a happy life. -2 -0.58*

14 The traditional culture of South Korea makes people more comfortable than the modern 
culture.

-2 -1.08*

31 Some kind of religion is required to maintain a happy life. -3 -1.61**
†Statements of each type are factor Q-Sort values and Z-Score greater or less than others; *p＜.05, **p＜.01.

성을 표현한 진술문 중 제1,2,3,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공통

적으로 동의하여 표준점수가 높은 진술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반대하여 표준점수가 낮은 진술문은 ‘행복

한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다(Z값 평균=1.75).’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

한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전인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과 더 나아가 노

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간호요구의 유형별 맞춤 전략

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태도는 관계지향-

부부관계 중시형, 경제력지향-일자리 추구형, 자연친화지향-

독립적 전원거주형, 건강지향-신체건강 추구형으로 4개 유형

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관계지향-부부관계 중시형’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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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신은정·박경란 등

균수명 증가에 따른 가속화된 고령화와 단일 가족형태의 일반

화로 은퇴 후 부부 중심의 삶을 소중히 인식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은퇴와 

실직, 지인들의 죽음, 자녀의 독립 등 다양한 삶의 변화에 따른 

불안, 상실감,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배우자를 통해 지지받

고 함께 해결하길 노력하는 삶이 전인건강에 중요하다는 태도

를 보였다. 이 유형의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은 현재의 노인들과 

달리 자녀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변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 남성

들의 경우 여성과 달리 배우자를 노후에 함께 해야 할 가장 소

중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유무와 원활한 부부 

의사소통이 이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Kim과 Yu [3]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및 핵가족화로 노년기로 갈수록 인생 파트너

로서 배우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므로 베이비붐 남성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높은 삶

의 질을 유지한다는 Kim, Kim와 Jung [18]의 결과와 베이비

붐세대들이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 더 큰 만족감과 즐거

움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혜를 공유하거나 조언과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Wilhelm, 

Geerligs와 Peisah [14]의 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는 남

성노인들은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관계망의 단절과 가사 생

활의 미숙함으로 인해 고독과 고립 속에서 궁색한 삶을 영위하

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므로 배우자와의 관계형성은 남

성노인에게는 필수적인 사회적 요구 영역이라고 한 Lee와 

Choi [1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1유형은 긍정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가 

신체, 정서 및 영적인 안녕을 도모하여 전인적 건강을 영위하

도록 돕는다[11]는 유형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호이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감정 코칭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기법, 

취미와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등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동반 사회활동이나 

캠프를 통하여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부부관계에 대

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체

적 ․ 경제적 능력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을 공유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2유형은 ‘경제력지향-일자리 추구형’으로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은 부모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으로 현재까지 

높은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경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부족함을 실감하고 생계를 위해 사

회적 일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일을 통한 경제

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지켜야 한다

는 소명의식과 부담감이 깊어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년기가 

두렵다고 하였다. 이 유형의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은 경제적 능

력을 개인이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과제를 통합시키는 역동적

인 상호작용의 주요한 요인[10]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변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 남성

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룰수록 다양한 활동기회

로 인한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험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와 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제2의 직장을 가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을 도모하여야 된다는 Kim과 Yu [3]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그

리고 베이비붐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황혼이혼, 노

인 우울 및 자살, 불안장애의 정신건강 문제 등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지만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심리적 건강 및 적응

력이 높아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Lee과 Kim [8]는 결과와 베

이비붐세대 남성들은 직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정체성 

확립, 대인관계 확립, 사회적 기지의 획득 등 많은 것을 성취하

므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

상시킨다는 Park, Suh와 Chung [2]의 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는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은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완

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가족관계 개선,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

하여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인문제들을 잘 극복하

도록[20] 할 뿐 만아니라 남성노인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중

요한 요인이 되므로 노년기의 일자리 추구는 남성노인에게는 

필수적인 경제적 요구 영역이라고 한 Lee와 Choi [19]의 연구

와도 일치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2유형은 ‘일’이라는 근로활동을 통해 삶

의 의미를 찾고 이에 따른 경제력 획득이 전인건강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유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센터 내에

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소인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의미와 삶의 

질 향상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연계를 

통해 재취업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퇴

직금, 기타 연금, 기업보장, 저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자산관리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3유형은 ‘자연친화지향 ․ 독립적 생활 유지형’으로, 본 유

형의 대상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각종 질병과 더불어 행복한 삶의 추구가 어려워지므

로 자연으로 되돌아가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며 심신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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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여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

다. 이 유형의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은 자신과 환경과의 조화로

운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는 자연친화력

[21]을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변인으로 혼자서도 생활이 어

렵지 않은 독립적인 삶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베

이비붐세대 남성들의 경우 은퇴 전에는 교통과 교육이 편리한 

도시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직장과 사회

적 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은퇴 후에는 쾌적

한 환경 속에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진 전원주택을 선호한다는 

Lim과 Baek [22]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 자신의 내면의 탐구를 통하여 삶의 통찰과 지

혜를 얻게 되고 남들에게 빼앗기거나 방해받지 않는 진정한 자

기 자신의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조화로운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Kim [21]의 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는 노년기

의 자연친화적 환경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바

탕으로 좋은 건강행태가 형성되도록 도우므로 자연친화적 환

경은 노년기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간호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요소라는 Lee [2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3유형은 퇴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노화로 인한 신체적 쇠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 ․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시설 및 입지조건이 중요하다는 유

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다

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귀농이

나 귀촌인 들을 위한 친환경 사업교육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증

진 방법,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 실질적인 적응훈련 간호중

재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4유형은 ‘건강지향-신체건강 추구형’으로 신체적 악화를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의 질적인 삶의 질

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건

강증진행위를 실천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운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뿐만 아

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예

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건강한 정신력을 배양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이 유형의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은 신체적 건강을 단순

한 질병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체적 ․ 정신적 

․ 영적 건강을 획득하여 유지 ․ 발전시키고자하는 과정[16]으로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변인으로 여기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경우 건강하게 일

상생활을 영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

을 수행하며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없음을 보여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이러한 주관적인 건강상

태는 여가나 사회활동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삶의 질을 결정한

다는 Park, Suh와 Chung [2]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베

이비붐세대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개인 스스로 판정하는 주

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

마나 잘 기능하고 수행하는지를 측정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한 Kim, Kim와 Jung [18]의 결

과와 베이비붐세대들은 교육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적인 

건강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운동과 같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을 선호한다는 Kyle와 McVean [13]의 결과에 의해 지지

되고 있다. 이는 노인과 예비노인인 베이비붐세대들의 신체적 

안녕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요소[24]

이며, 노년기의 건강증진행위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 기

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기능장애의 기간을 감소시켜 독립적

이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므로 신체

적 건강추구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일차 간호요구라는 Kim

과 Kim, Sok [2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4유형은 기존의 부모세대보다 여가를 

중요시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건강에 대한 욕구

가 두드러져 신체적 건강이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태도를 지닌 유형이다. 따라서 베이

비붐세대 남성들에게 다가올 노년기의 통합된 삶을 위하여 규

칙적인 운동과 식사, 금주, 금연 등의 건강증진행위를 개선하

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건

강지식을 토대로 건강행위 동기를 부여하고 개개인의 건강행

위 실천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증

진센터 중심의 생애주기별 상담제도 및 정기건강검진의 활성

화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1, 2, 3, 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진술

문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통된 반대의 진술문을 살펴본 결과, 

‘행복한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은 개인의 추구하는 가

치관과 삶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유무와 정도

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 ․ 문화적, 영적으로 조화를 이룬 

총체적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태도를 유형을 제

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연구결과에 제시된 진술문은 전인건강에 대한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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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세대 남성들의 주관적인 태도를 제시한 자료로써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에 이론적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주관적인 태도의 탐색으로 전

인건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전인건강에 대한 태도를 유형

화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전인건강증진 간

호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주관적 태도

의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남성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

한 건강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그 간호요구별 중재방법을 개발

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

는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결과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에 대한 태도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제1유형은 ‘관계지향-부부관계 중시

형’, 제2유형은 ‘경제력지향-일자리 추구형’, 제3유형은 ‘자연

친화지향 ․ 독립적 생활 유지형’, 제4유형은 ‘건강지향-신체건

강 추구형’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를 통하여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강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

행함에 있어서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접근방법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전인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남성노인들

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건강간호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삶

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프로그램과 프로

토콜 및 정책 개발 시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인건강에 대한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태도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인건강에 대한 베이비붐세

대 남성들의 태도유형을 규명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개발된 문항을 기초로 베이비붐세대 남성들의 전인건

강에 대한 양적조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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